
유럽연합, 일시적으로 프랑스의 우유 생산량 축소 허용

 3월 14일 유럽연합 28개국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브뤼셀 유럽연합의회는 프랑스를 포함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유생산국가 우유생산량 축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는 생산카르텔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경쟁법에서 일시적으로 예외가 되
어 6개월간 의도적으로 우유생산량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사용된 적이 없
는 유럽단일시장 규정 제 222조항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6개월의 우유생산량 축소 가능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4월 1일에 폐지된 유럽연합 우유생산 쿼터(할당량) 제도를 다시 도입하
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지속적인 우유값 폭락으로 인한 프랑스 낙농가들의 분노는 가라앉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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